
▲ 국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비영리 단체인 '더 플랫폼'(The platform for
tomorrow·이사장 송상현, 회장 현병철)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호
텔에서 '3.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'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. 김황식
전 국무총리가 좌장을 맡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박민식 국가보훈처장
등이 참석할 예정이다. (서울=연합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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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상현 '더 플랫폼' 이사장
[더 플랫폼 홈페이지 캡처. 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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